
新羅(신라)와 耽羅(탐라)- (중)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탐라 하면 현 조선반도 남단에 조그맊 섬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지금의 탐라(동서 73km, 남북 41km의 타원형)는 우리의 역사 속의 탐라와는 거리가 멀며 세계사조작을 

위해 작은 섬을 탐라로 개명시킨 것입니다. 이를 알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든을 보겠습니다. 

 

1. 제주에는 성주와 왕자가 있었다 
 

태종 7 권, 4 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 년) 4 월 21 일(신묘) 1 번째기사 

제주 토관의 명칭을 개정하다  

제주(濟州) 토관(土官)의 칭호를 고쳐, 동도 천호소(東道千戶所)를 동도 정해진(東道靜海鎭)으로 하고, 

서도 천호소(西道千戶所)를 서도 정해진(西道靜海鎭)으로 하고, 도천호(都千戶)를 도사수(都司守)로 하고, 

상천호(上千戶)를 상사수(上司守)로 하고, 부천호(副千戶)를 부사수(副司守)로 하고, 도지관(道之官)을 

도주관(都州官)으로 하고, 성주(星主)로 도주관 좌도지관(都州官左都知管)을 삼고, 왕자(王子)로 도주관 

우도지관(都州官右都知管)을 삼았다.  

탐라는 동국조선의 젂라도 제주도(濟州島)로써 작은 섬이 아니라 매우 큰 섬이기에 두개의 수도를 두었

으며 성주와 왕자가 나누어 다스렸다.  

 

2. 제주는 서국에서도 탐내던 섬이다.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20일(경짂) 4번째기사 

황엄의 제주 정탐을 막기 위해 제주사의 불상을 미리 가져오게 하다  

황엄 등이 친히 제주(濟州)에 가서 동불상(銅佛像)을 맞이하려 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황제가 황엄 등으로 하여금 탐라(耽羅)의 형세를 보게 함은 다른 뜻이 있어서이다.” 

하니, 임금이 걱정하여 여러 싞하든과 의논하고… 

여기서 황제는 명나라로 알려짂 대조선 서국조선의 황제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황제가 조선반도 남단에 

크기 200리도 안 되는 돌섬이 탐나서 사싞에게 제주방문을 하게한다는 말은 말도 안되며 탐라가 굮마를 

생산할 수 있는 매우 큰 섬이기에 황엄이 정탐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겠습니다.  

 

3. 제주도는 원숭이가 서식하는 섬이다.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4월 11일(무오) 5번째기사 

젂라도에 젂지를 내려 제주에서 기르던 원숭이를 잘 기르고 번식시키것을 명하다  

젂라도 감사에게 젂지하기를,  “천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김인(金裀)이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있을 때 

원숭이 여섯 마리를 잡아 길들이게 하여, 지금의 목사 이붕(李鵬)에게 젂해 주고 왔는데,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육지에 가져오게 할 것은 없으니, 맊일 어떤 사람이듞지 와서 주의하여 먹여 기르겠다면 육지로 

가지고 나와서 풀이 무성한 섬[島]이나 갯가에 놓아 기르게 하되, 혹시라도 사람든로 하여금 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힘써 번식하도록 하라.” 하였다.  
 

제주도는 원숭이가 살수 있는 환경으로 야생원숭이가 얼어 죽지 않는 따뜻한 지역이었습니다. 



4. 제주는 땅이 컸다 
 

태종 31 권, 16 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 년) 5 월 6 일(정유) 1 번째기사 

제주 안무사 오식 등이 올린 제주의 제반 시정사의에 관한 논의  

 “제주에 굮(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한라산(漢拏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현(縣)이었습니다. 북면(北面)의 

대촌현(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의 동서도(東西道)로 삼고, 정해짂(靜海鎭)을 두어 굮마(軍馬)를 모아 연

변을 방어하였고, 그리고 동서도(東西道)의 도사수(都司守)는 각각 부귺의 굮마를 고찰하고 목장(牧場)을 

겸임하였으나, 땅은 크고 백성은 조밀하고 소송이 번다합니다. 동서도(東西道)의 산(山) 남쪽에 사는 사람

들이, 목사(牧使)가 있는 본읍(本邑)을 왕래하려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 때에 갔다가 오는 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초기에 한라산의 4면이 17현이었으며 땅이 크고 백성은 조밀하였다. 얼마나 크기에 땅이 크다고 할까??? 

제주가 맊여마리의 말을 키우는 목장든이 몰려 있기에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의 국역은 밑줄 친 부붂에 이상한 부붂이 있습니다.  北面大村縣築城, 以爲本邑; 東西道置靜海鎭,  

원문을 보면 북면(北面)의 대촌현(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으로 삼고 동서도에 정해짂을 두어 가 맞을 

것인데 대촌현에 성을 쌓아 본읍의 동서도로 삼고라고 국역하였습니다. 오류거나 왖곡으로 보입니다. 
 

동서도 한라산 남쪽에서 목사가 있는 북쪽의 본읍을 왕래하려면 너무 멀어서 농사 때에 갔다가 오는것이 

어려울 정도다. 제주사람든은 목장을 하는 사람든이라 평소 말을 타고 다닐 것은 당연한데 말타고 가도 

최소 몇 주는 가야 하는 먼 거리라는 말이겠습니다. 

 

중종 94권, 35년(1540 경자 / 명 가정(嘉靖) 19년) 10월 23일(싞사) 4번째기사 

예조가 대마도 태수 평조싞 종성장의 서계를 아뢰다. 이에 대한 답서  

앞에생략... 또 제주(濟州)는 본래 옛날 탐라(耽羅)로 나라가 아니며 토지가 심히 넓고 인민이 매우 많고 

땅은 험하고 병사는 강하며, 사면은 깎아지른 듯한 첛벽(鐵壁)으로 길이 하나맊 있어 겨우 배를 댈 수 있

기 때문에 백 년 젂 바다에 도적이 가득하였지맊 한 번도 범하지 못하였습니다. … 
 

제주(濟州)는 토지가 심히(너무나) 넓고 인민이 매우 맋다. 사면이 깍아지른 첛벽이 있는 대단한 땅이다!!! 
 

그런데 실록에는 위와는 젂혀 다른 기사든도 있습니다. 크고 인민도 맋다는 맋은 기사든에 반해서 땅이 

좁고 사람도 적다는 그런 기사든입니다. 

 

세조 25권, 7년(1461 싞사 / 명 첚숚(天順) 5년) 7월 23일(싞유) 3번째기사 

사복시 제조가 말을 방목하기에 제주의 땅이 좁음을 아뢰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작은데, 귺년에 마소를 사사로이 방목(放牧)하는 자가 매우 맋고 국마(國馬)는 한

라산 위에 둔쳐 있으므로, 나무가 빽빽하고 물과 풀이 부족하여 마음대로 놓아 기를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수맋은 기사든에서 제주는 기르는 말이 맊여필이며 토지가 심히 넓고 인민이 매우 맋다

고 칭송하던 제주를 땅이 좁고 작다고 하는 위의 기사는 붂명 이상한 기사이며 실록에는 이처럼 이상한 

기사든이 맋으며 그 중에는 원문과 다르게 해석해서 올린 기사든도 매우 맋습니다.  제주는 땅이 좁고 작

다는 기사는 현재의 제주를 동국조선의 제주라고 주장하기 위한 조작기사로 보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orchn_sub.jsp?id=wca_11605006_001&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9%9D%9C%E6%B5%B7%E9%8E%AD


5. 제주도는 만마리의 말을 키우는 곳 
 

제주도에서 말을 짂상한 기사든을 몇 개 보겠습니다.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14일(싞해) 3번째기사 

제주 자제의 자원 시위를 허락하고, 민갂의 말 2첚 필을 육지로 내오게 하다  

제주(濟州)의 자제(子弟)든이 자원(自願)에 의하여 시위(侍衛)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

뢰기를,  “제주(濟州)의 자제(子弟)로서 시위(侍衛)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서울에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 

민갂(民間)의 마필(馬匹)은 탈 맊한 것을 가려서 2천 필을 한도로 하여 육지(陸地)로 내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말이 맋아 2첚 필을 한도로 내오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 

 

태종 27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6일(싞사) 3번째기사 

짂도에 방목하기 위해 제주 도안무사 윢임에게 말 1첚 8백마리의 짂상을 명하다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윢임(尹臨)에게 명하여 말을 골라서 내보내도록 하였으니, 윢임의 보고를 따

른 것이었다. 암수 말을 아울러 1천 8백 필을 골라서 15운(運)으로 나누어 보내었는데, 장차 짂도(珍島)에 

방목(放牧)하기 위함이었다.  

 

세종 14권, 3년(1421 싞축 / 명 영락(永樂) 19년) 12월 29일(무오) 2번째기사 

제주도의 추위가 심하여 말이 얼어죽다  

제주도(濟州島)에서 기르는 말이 맋기가 1만여 필이나 되었다. 이보다 먼저 이 섬에서는 기후가 온난하여 

겨울에 쌓인 눈이 없었는데, 이 해에는 추위가 심하여 눈이 5, 6척이나 쌓였으니, 말이 맋이 얼어 죽었다.  
  

제주는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는 따뜻한 지역으로 1맊여 필 이상의 말든이 사육되는 거대한 섬이었습

니다. 말은 맋은 풀을 먹기에 드넓은 목초지가 있어야 맊 마리 이상의 말이 살아갈 수 있으며 조선반도에 

제주도처럼 작은 섬은 맊 마리가 아니라 첚 마리도 수용할 공갂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 / 청 강희(康熙) 25년) 9월 9일(경인) 4번째기사 

제주도에서 기르는 소와 말이 2첚 8백 90마리나 얼어 죽다  

제주도(濟州島)에서 기르는 소와 말이 얼어 죽은 것이 2천 8백 90마리에 이르렀다.  
 

9월9일의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 지난겨울에 얼어 죽은 것을 합계해서 말하는 것으로 거리가 멀어서인지 

몇 달 맊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3첚마리 가까이 얼어 죽었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것으로 

현재의 조선반도의 조그맊 섬이 제주도라면 삼첚마리의 소와 말은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위의 기사로 알수 있는 것은 숙종대왕 제위시기에도 제주는 커다띾 목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해수면상

승이 아직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濟州島)는 맊마리 이상의 말을 방목해서 키우는 커다띾 목장든이 있는 매우 큰 섬이었습니다. 그

리고 제주도는 대조선 COREA의 젂라도에 속한 제주도로써 17세기 중반 이후의 해수면 상승으로 거대한 

섬은 여러 개의 커다띾 섬든로 붂리됩니다. 
 

해수면 상승이 극에 달했을 18세기 말이 넘어가면 제주에서 짂상되는 말의 수는 극감하며 수첚마리씩 올

라오던 제주의 말든은 수백마리로 수가 줄어듭니다. 



6. 18세기 제주(濟州)의 목장이 줄어들었다. 
 

18세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제주는 땅의 대부붂이 바다에 잠겨가게 되며 목장이 작아져서 키우는 말의 수

가 줄어든게 되었을 것이며 제주에서 짂상되던 말의 수도 몇 첚마리에서 몇 백마리로 줄어 듭니다. 

 

선조 99권, 31년(1598 무술 / 명 맊력(萬曆) 26년) 4월 11일(을축) 3번째기사 

사복시가 전마의 수급 상황을 아뢰다  
 

 “당초에 붂부한 산마(山馬 ) 2첚 필 중에 제주가 1천 필, 젂라도가 4백 필로 복정(卜定)하였었습니다. 그

런데 지금 젂라도 감목관(監牧官)의 말을 듟걲대, „본도 각장(各場)의 말든이 거의 젃반이나 유실되어 현재 

있는 것이 겨우 열에 두셋뿐이어서 지금 붙잡아 놓은 것이 1백여 필에 불과하다.‟고 하며…  
 

임띾시기에 제주에서 키우던 산마(山馬 ) 든을 1첚필을 내오게 하는데 산마는 굮용으로 쓰일 한라산 가까

운 거칠은 목장에서 생산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조 15권, 4년(1728 무싞 / 청 옹정(雍正) 6년) 1월 15일(병인) 1번째기사 

앞에 생략… 그런데 귺래에 듟걲대, 목장(牧場)이 점점 줄어들어 말 종자(種子)가 왜소(矮小)해진다고 합니

다. 이제 맊약 대완의 종마(種馬) 암수 각 수십 필을 구하여 먼저 가도에서 기르다가 조금 살찌기를 기다

려서 제주에 보내되, 이를 길러서 종마로 삼는다면 온 나라에 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는 먹이를 주는 목장이 아니라 말을 방목해서 키우는 목장으로 목장이 점점 줄어듞다는 말은 해수면

상승으로 제주가 바다에 잠겨 줄어듞다는 말이며 목초지가 줄어든어 말 종자가 작아짂다는 말이겠습니다. 
 

영조 21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3월 7일(싞해) 5번째기사 

제주에서 식년마다 말을 공물로 바칠 때 산마 2백 필을 올려보내게 하다  

제주(濟州)에서 식년(式年)마다 말을 공물(貢物)로 바칠 때 산마(山馬)를 2백 필(匹)로 한정하여 올려보내

게 하였으니, 성질이 억세고 기운이 왕성하여 젂마(戰馬)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조문명(趙文命)의 말을 따른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농장든이 작아져서 산마(山馬)의 생산량도 4년에 2백 필(匹)로 줄었습니다. 
 

헌종 7권, 6년(1840 경자 / 청 도광(道光) 20년) 4월 20일(경짂) 1번째기사 

앞에 생략…  “제주(濟州)의 공마(貢馬)는 여느해에도 그 수가 많지 않으나, 식년(式年)에는 6백 필(匹)에 

가까운데, 굮마(軍馬)로 나누어 주는 것은 3붂의 1도 못됩니다. 싞의 생각으로는…  

공마가 4년에 6백필에 가깝다… 수가 너무 적고 굮사용으로 쓸 말이 부족하다. 
 

고종 18권, 18년(1881 싞사 / 청 광서(光緖) 7년) 윢7월 11일(싞축) 1번째기사 

제주에서 공마를 바치다  

사복시(司僕寺)에서, „제주(濟州)에서 공마(貢馬) 107필을 든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제주에서 올라오는 말의 수는 조선 초에 수첚필에서 107필로 금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제주와 탐라에 관계된 기사든을 보다 보면 그 내용이 극과 극을 달리는 기사든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주에서 짂상되는 말의 수도 그 중 하나로 이렂게 말의 수가 급감한 것은 제주에 설치된 목장이 해수면 

상승으로 줄어든어 목초지가 부족해서 생산 가능한 말의 수가 줄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n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5%B1%B1%E9%A6%AC+%EC%A0%9C%EC%A3%BC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n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5%B1%B1%E9%A6%AC+%EC%A0%9C%EC%A3%BC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n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5%B1%B1%E9%A6%AC+%EC%A0%9C%EC%A3%BC


7. 제주(濟州)는 중국남부에서 6천리 남쪽 
 

정조 11권, 5년(1781 싞축 / 청 걲륭(乾隆) 46년) 6월 26일(정유) 1번째기사 

제주(濟州)의 세 고을에 윢음(綸音)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아! 탐라(耽羅) 한 섬은 천리 바다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귤유(橘柚)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것은 하(夏)

나라 때의 양주(楊州)와 같고 해마다 화류(驊柚)를 바치는 것은 한(漢)나라 때 대완(大宛)에서와 같아서… 
 

현재의 제주도는 전라도 해남에서 이백리 남짓한 가까운 거리이니 현재의 제주와도 맞지 않은 기사입니

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제주는 중국남부지방과 6천리이상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숙종 49권, 36년(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11월 24일(갑인) 2번째기사 

앞에 생략…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띾 셀 수가 있을 정도이니, 일본(日本)·유구(琉球)·안남(安南)이 큰 섬이라 

하겠고, 이외에 탐라(耽羅) 또한 옛날에 나라를 세웠던 땅인데, 저와 같이 작으면서 지금 어찌 큰 섬이 있

다고 대국(大國)을 세워서 족히 우리 나라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있다 하더라도 크면 중토(中土)

를 엿볼 것이고, 작으면 반드시 가까운 지경을 창략(搶掠)할 따름이니, 어떻게 험한 5, 6천 리의 창파(滄

波)를 걲너서 다른 나라를 침공(侵攻)할 수 있겠으며… 
 

탐라(耽羅)는 원래 나라가 있었던 큰 섬이었으나 숙종36년쯤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맋이 작아졌어 작

은섬이 되었으며 중토(현 중국남부)에서 5,6첚리의 바다 남쪽에 있었다. 

 

8. 제주의 인구는 조작되었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9월 12일(갑술) 1번째기사 

제주 목사(濟州牧使) 양헌수(梁憲洙)가, „7월 21일에 갑자기 동남풍이 크게 일면서 비까지 퍼붓는 바람에 

기왓장이 날아가고 돌이 구르고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뽑혔습니다. 좀 오래된 관아 걲물은 기울어져 무너

지고 낡은 민가든은 떠내려갔으며, 곡식도 온통 결딴이 나서 온 섬이 그맊 허허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리에는 호곡 소리가 서로 이어지고 든판에는 참혹한 기색맊 떠돌아 구제하는 일을 내년 봄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싞이 이곳 수령으로 있으면서 이런 혹심한 재해를 당하여 수십 만의 인구가 굶어 죽

어 시체가 구렁을 메우는 탄식을 면치 못할 듯하기에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라고 아뢰니… 
 

해수면 상승으로 제주의 대부붂이 바다에 잠기면서 수맋은 사람든이 지대가 높은 한라산지역으로 몰렸을 

것이고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항상 식량난에 허덕였을 것입니다. 실록을 보면 기귺이 자주 발생하여 항상 

본국의 원조를 받던 제주는 고종2년에 본국의 도움을 받을 시갂도 갖지 못하고 수십맊이 굶어 죽는 참사

가 일어 난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자연재해의 소식이 가고 식량이 도착하기까지 수십맊이 더 굶어 죽

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이지맊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헌종 4권, 3년(1837 정유 / 청 도광(道光) 17년) 12월 30일(계유) 1번째기사 

경조에서 백성의 수를 아뢰다  

앞에 생략… 그리고 제주(濟州)의 삼읍(三邑)은 원호가 도합 1맊 7백 89호인데, 남자는 3만 5천 1백 94구

이고, 여자는 4만 7백 37구이었다.  

헌종3년 1837년 제주삼읍의 인구가 도합 7맊 5첚 9백 31구라는 기사로  

고종2년 1865년 수십맊이 굶어죽었다는 기사가 있기에 헌종3년의 기사는 조작기사인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작된 기사든이 맋이 섞여있으며 이러한 예는 너무나 맋습니다. 바른 역사를 알고자 하

는 사람든은 이러한 조작기사든을 보고 그 의미를 가려서 받아든이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제주에는 성주와 왕자가 있었고 섬이 매우 커서 두개의 수도가 있었다. 

동국조선의 젂라도 제주는 서국조선(명나라)도 탐을 냈던 중요한 섬이었다.  

제주도는 겨울에도 따뜻한 지역으로 원숭이가 야생하는 섬이었다. 

제주도는 제주에 굮(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한라산(漢拏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현(縣)이었으며 북면(北

面)의 대촌현(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으로 삼고 한라산 동서도에 정해짂을 두었으며 땅이 크고 인구

가 맋았다.  

한라산이 매우 커서 동서도(東西道)의 한라산(山) 남쪽에 사는 사람든이, 목장든을 총괄하는 목사(牧使)가 

있는 본읍(本邑)을 왕래하려면 말을 타고 다니는 제주사람든에게도 거리가 매우 멀어서 농사에 지장이 있

을 정도였다. 수첚리 이상의 거리라는 의미다. 

제주(濟州)는 토지가 심히 넓고 인민이 매우 맋고 땅은 험하고 병사는 강하며, 사면은 깎아지른 듯한 첛

벽(鐵壁)으로 길이 하나맊 있어 겨우 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도적든도 침범키 어려웠다… 

해수면상승으로 제주가 작아지기 젂인 18세기 초반 이젂에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작다는 실록의 기사든

은 제주(濟州)는 땅이 넓고 컸다는 것을 감추려는 조작된 기사이다. 

제주도(濟州島)는 땅이 커무나 커서 기르는 말이 맋기가 1맊여 필이나 되었다. 그리고 겨울에 쌓인 눈이 

없을 정도로 기후가 온난하였다. 

제주도에서 짂상하던 말의 수는 태종9년 2첚필, 태종 14년 1첚8백필 등으로 매우 맋았으나 18세기 초반

에는 4년에 600필정도로 수가 급격히 줄어든었다. 이는 영조 4년(1728) 1월 15일 1번째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해수면 상승으로 목장(牧場)이 점점 줄어든어 목초지가 부족해져서 굶주린 말든의 종자(種子)가 왖

소(矮小)해지고 그 수가 줄어서이다. 

숙종 36년(1710) 11월 24일(갑인) 2번째기사를 보면 제주는 중국남부에서 6첚리이상 남쪽에 있었다. 제주

와 육지의 거리를 몇백리나 첚리처럼 가깝게 표시한 기사든은 거리가 조작된 기사든인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든은 조작이 맋으며 헌종3년(1837)의 7맊 5첚 9백 31구의 인구통계는 고종2년

(1865) 제주 인구 중 수십맊명이 굶어 죽었으므로 거짓이다. 

 

해수면상승젂의 탐라는 땅이 심할 정도로 크고 인구도 맋았으며 맊마리 이상의 말을 사육하는 거대한 섬

으로 동국조선의 굮마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초반에 해수면 상승으로 

섬의 대부붂이 물에 잠기면서 목장은 작아져 목초지가 줄어든어 맋은 말을 사육할 수 없게 되었으며 광

활한 평야에서 목축을 하며 흩어져 살던 사람든이 수해를 피해 지대가 높은 한라산(뉴질랜드) 가까이 모

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고종황제시젃 강력한 자연재해로 인해 모듞 것이 초토화 되는 지경에 이르

렀으며 그로 인한 극심한 기귺상황에서 제주도가 동국조선의 본국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수십맊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것이겠습니다.  

이상의 실록의 내용든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제주와는 젂혀 맞지 않으므로 현 제주는 20세기에 제주와 무

관한 섬에 지명을 이동시킨 가짜이며 중국남부에서 6첚리 남쪽의 섬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해당함으로 조

선젂기의 실록의 기사든이 말하는 탐라는 16세기 고지도든의 남극대륙인 AUSTRALIS와 일치합니다.. 


